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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업, 불황 계속에 경영 부진!
BASF, 나홀로 2002년 영업실적 호조 … 미국 세력 침체 두드러져

세계 주요 화학기업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반영하듯 2002년 경영실적에서 대부분 수익이 감소했다. 대부분이 

2001년 부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BASF만이 호조를 보였다. 

BASF는 의약품사업을 매각함으로써 2001년 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2002년은 증익이 된다. 

또 Mitsubishi Chemical의 회복세도 두드러지지만, 이익이 증가한 Akzonobel도 금리․세금공제전이익

(EBIT)이나 금리․세금․감가상각률계상전이익(EBITDA)이 전년실적을 밑도는 등 전체적으로 수익정체감이 

강하다. 

Dow Chemical은 Asbestos 관련 잠재채무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고 DuPont은 회계원칙변경의 영향을 받았

는데, 미국기업부진이 현저한 것도 특징적이다.

세계 주요화학기업의 2002년 실적은 전체적으로 정체했는데, 매출액베이스에서는 BASF, Bayer, Dow 

Chemical, DuPont의 4사가 계속 상위를 차지하고 Atofina가 뒤를 따르는 구도에 변화는 없다.

다른 기업에 비해 호조였던 BASF는 순이익이 2000년 실적을 웃돌았고 EBIT는 2001년의 2배 이상을 기록

했으나 EBIT는 30억유로를 넘었던 2000년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Bayer는 사업매각이익이 증익에 기여

했다.

 Dow Chemical은 비경상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이 2억9000만달러이며, DuPont도 회계원칙변경의 영향을 제

외하면 흑자가 되지만, 모두 이익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일본기업 중에서는 Mitsubishi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에서 과거최고실적을 기록해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이

익 모두 과거최고실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은 불투명감이 강한 가운데 1/4분기에 판매수량이 늘어 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많지만 시황개선이 계

속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 화학기업의 경영실적(2002)         (단위: 100만달러)

구  분
매출액 순이익 순이익

2001 2002 2001 2002

BASF 34,125 33,826 6,150 1,579

Bayer 31,788 31,105 1,013 1,113

Dow Chemical 28,075 27,609 -385 -338

DuPont 24,726 24,006 4,339 -1,103

Atofina 20,964 20,655 - -

ExxonMobil 15,943 16,408 882 830

Mitsubishi Chemical 14,713 15,598 -373 176

Akzonobel 14,110 14,002 671 818

BP Chemicals 11,515 13,064 - -

Degussa 12,455 12,353 658 238

†Mitsubishi Chemical은 2003년 1/4분기 실적

‡1유로=1.05달러, 1달러=121엔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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